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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결혼식이 기다려질 정도로 모리셔스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으로 한껏 부풀어 있었

다. 우리나라에서 모리셔스로 바로 날아가는 방법은 현재 없다. 두바이를 경유한 다음에야 모리셔스로 들

어갈 수 있었다. 다행히도 두바이와 모리셔스는 시차가 없어서 경유에 대한 부담이 한결 줄었다. 경도선을 

따라 쭉 내려오는 경로가 좌석 앞 모니터에 나타났다. 적도를 가로질러 남반구로 넘어가는 경로. 생애 첫 

남반구 방문이었다. 기장의 착륙준비 음성이 들린다. 모리셔스가 다가오고 있다. 창문으로 서서히 나타나

는 섬. 에메랄드빛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선명한 초록의 섬, 모리셔스였다. 

섬을 감싸고 있는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바다, ‘라군’은 모리셔스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었다. 지금껏 경험한 

바다는 파도가 넘실대는 곳이었는데 그와는 달리 여기는 파도가 라군 바깥에서 막혀 부서지고 실제로 땅

의 경계까지는 파도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평온하고 얕은 바다가 넓게 펼쳐져서 물놀이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  조경모   

수치자료응용과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 인도양에 있는 섬 ‘모리셔스’는 편안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동시에 신혼여행이 아니면 다녀오기 힘든 머나먼 땅이었다. “신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모리셔스를 가장 먼저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찬사가 가득한 신이 내린 

신비의 섬, 모리셔스! 달콤한 신혼여행을 이곳으로 결정한 것은 운명이었다.

 
 

'모리셔스'를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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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셔스에서 지내는 동안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았다. 스노클링, 카약, 스탠딩 패틀, 수상스키, 고요한 바

다라도 맘대로 움직여주진 않았다. 특히 수상스키는 처음이었는데 일어서는 것조차 어려워 물만 먹고 제

대로 해보진 못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배를 타고 들어간 작은 섬에서 했던 패러글라이딩이었다. 높

은 곳에서 내려다본 모리셔스의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다. 섬 역시 넓은 라군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런지 파

도 없이 넓은 해안을 가지고 있었다. 모리셔스의 리조트는 해안가를 따라 작은 집을 쭉 늘여놓은 구조였다. 

딸려 있는 작은 정원을 지나면 바로 바다로 내려갈 수가 있었다. 그 곳에서는 작은 물고기들이 해안 바위

틈에서 날 올려보고 있었다. 가끔 먹을 것을 얻어먹은 탓이었을까. 도망도 가지 않고 계속 맴돌고 있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았던 모리셔스에서도 역시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날씨였다. 모

리셔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카타마란 크루즈이다. 모리셔스의 아름다운 바다와 어우러진 서부 카타

마란은 돌고래와 같이 수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덕에 더욱 기대가 컸다. 그러나 카타마란이 계획된 날 아

침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 덕분에 돌고래와의 만남은 다음 방문으로 미뤄야 했다. 모리셔스는 5월부터 겨

울에 접어드는데 스콜성 강우만 피하면 실제로는 날씨가 좋다. 이날 비 역시 이른 아침까지 쏟아지더니 곧 

파란 하늘을 보여주었다. 카타마란은 아쉽게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리조트의 해변을 좀 더 여유롭

게 즐길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 오기 전까지는 절대 생각하지 못했던 방해물이 하나 더 있었다. 그건 바로 조석이었다. 리

조트에서의 물놀이에 집중하고자 맘을 먹었으나 조석에 의해 얕아지는 해수면은 늦은 오후 물놀이를 불가

능하게 했고 덕분에 해변에 누워 햇살을 즐겼다. 탁 트인 하늘은 여행을 떠나며 남겨둔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원하게 잊게 해주었다. 다음날 오전, 아침까지 말라있던 라군은 걱정과는 달리 때가 되니 금세 차올라 다

시금 놀이터를 만들어주었다. 자연은 이렇듯 부지런히 움직인다. 

 

좀 더 특별한 모리셔스를 만나고 싶다면, 모리셔스 동물원과 7가지 색 모래를 추천한다. 모리셔스 동물원은 

사자와 치타같은 맹수를 곁에서 만져보는 체험을 제공하고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많은 이들

이 찾는다. 7가지 색 모래는 모리셔스만의 고유한 것으로 아름다운 섬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다시 신혼여행지를 결정하더라도 모리셔스를 택하겠느냐는 질문을 여러 사람에게 

들었다. 신혼여행에 어떤 의미를 담아야 할지 명확히 답을 내리긴 힘들지만, 아름다운 모리셔스 여행은 특

별한 기억으로 오래 남을 것 같다. 

 


